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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후변화로  
시험대에 
오른 인류 

DAY 2  /   JEJU FORUM 2021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 
-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신 국제기후체제, 글래스고우 COP26의 성공전략은?

FRI JUNE 25 | 9:00 ~ 9:50 | Grand Ballroom

/     좌장     /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     패널     /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총회·이사회 의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프랑수아 올랑드 前 프랑스 대통령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

지난 수십년 간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의
미 있는 대응책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의 원인이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증에 있는 만큼,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
할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
도국의 입장차가 지속되면서 협상은 한동안 난항을 겪기도 하였
으나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이 체결되자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비로소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약속을 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6년이 
흐른 지금 “기후변화”란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
이 되어 버렸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유명인사들이 
앞다퉈 기후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미래를 경고하고 있지
만 국가들은 여전히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에만 몰두할 뿐이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
며 이를 음모론으로 몰아가기도 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
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게다가 2020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
로나19는 모든 인류의 관심과 역량을 차지하며 한동안 기후변화
는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펜데믹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어쩌면 우리가 잠시 다른 곳에 집중
하는 사이 더욱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여름 독
일을 강타한 엄청난 폭우와 미국 서부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모두 기후변화의 산물이다. 이처럼 국제뉴스의 해드라인을 차지
하는 재난들과 별개로 이미 기후변화가 야기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들이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은 물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경고음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2021년은 파
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는 원년이다. 또한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COP26)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결국 올해는 인류가 진정으로 기후변화
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인 셈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기획된 
이번 세션은 과거 청와대에서 녹색성장기획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의 주재로 파리협정의 주역인 프랑수아 올
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당시 치열했
던 외교현장과 협상이 타결되기까지의 생생한 스토리를 우리에
게 전달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후체제의 성공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기후챔피언으로 손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들을 공유한다.  

  PLENARY SESSION 1  전체세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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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HSfTXgz_0qY&list=PL47by83wXRtt4yUvaicGu_OrhOPGWydPy&index=1
https://www.youtube.com/watch?v=-4lYcn6ahAw&list=PL47by83wXRtt4yUvaicGu_OrhOPGWydPy&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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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Hyup
President of Jeju Research Institute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Final deal should be made  
at COP26  for really 
ambitious climate actions.

/     Moderator 좌장     /

We simply 
must increase 
our collective 
efforts to protect 
ourselves, our 
communities and 
our world from 
existential threats 
posed by  
climate change.

BAN Ki-moon
President and Chair of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총회·이사회 의장

/     Panel 패널     /

Main victims of the 
climate change would 
be the young people of 
today. So they should be 
able to make their voice 
in our climate policy. 

/     Panel 패널     /

COP26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mark one  
great stride 

towards 
completion  

of the 
Paris Agreement  

François HOLLANDE
Former President of France

프랑수아 올랑드 前 프랑스 대통령

WON Hee-ryong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Local governments 
can be more flexible, 
ambitious, and faster 

than national governments 
for addressing the 

climate change. 

Jay INSLEE
Governor of Washington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

/     Panel 패널     //     Panel 패널     /

Main victims of the climate 
change would be the 
young people of today. 
So they should be able to 
make their voice in our 
clim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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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SfTXgz_0qY?t=2543
https://youtu.be/-4lYcn6ahAw?t=1063
https://youtu.be/-4lYcn6ahAw?t=143
https://youtu.be/-4lYcn6ahAw?t=2267
https://youtu.be/-4lYcn6ahAw?t=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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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한소정상회담과 
오늘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

DAY 2  /   JEJU FORUM 2021

     z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

FRI JUNE 25 | 11:00 ~ 12:10 | Grand Ballroom

/     좌장     / 김숙 前 주 유엔대사

/     축사     /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회고사     / 공로명 前 외무부 장관

/     패널     / 세르게이 라드첸코 카디프대 국제관계학 교수

문정인 APLN 부의장 겸 세종연구소 이사장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30년 전 제주에서는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다. 바로 한소정상회
담이다. 1991년 4월 열린 이 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내 평
화 정착, 아태지역 협력 전개, 양국관계의 지속적 발전 등을 논의
했고, 이 회담으로 이뤄진 주요 결과들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먼저 한소수교 및 3차례에 걸친 한소정상회담으로 소련이 유엔 
가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큰 결실을 이뤄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남
북한이 과거 지속해 온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지양하고 대외관계
에 있어 보다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고취시켰다. 이는 한반도 내에서도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어
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제주는 이에 
발맞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의 제주 방문과 정상회
담을 유치했고, 평화 염원을 담아 감귤 보내기 등 대북 외교를 수
행했다. 한반도내 평화 정착을 향한 일련의 노력들로 제주는 비
로소 국제 사회에서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됐다.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한소정
상회담 개최 3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된 이 세션에서는 ‘세계평
화의 섬’ 개념을 처음 제시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이바지한 인사들과 함께 한소정상회담의 의의
를 살펴보고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PLENARY SESSION 2  전체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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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2awU9ggPVdA&list=PL47by83wXRtt4yUvaicGu_OrhOPGWydPy&index=20
https://www.youtube.com/watch?v=d8qKcYd2QUY&list=PL47by83wXRtt4yUvaicGu_OrhOPGWydPy&inde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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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주 한·소정상회담 이후 
평화롭게 냉전이 종식되었듯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제주가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를 동북아의 평화의 
섬으로,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이 태동했고  
그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  
현재의 상황이야 말로  
한소정상회담의  
결실이 아닌가. 

평화의 섬 제언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혁명적인 발상이며,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소정상회담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화해와 개방,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되었다 

JWA Nam-Soo
Chairma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GONG Ro-Myung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공로명 前 외무부 장관

MOON Chung-in
Vice Chair of APLN and Chairman of the Sejong Institute 
문정인 APLN 부의장 겸 세종연구소 이사장

KO Seong-Joon
Director of Jeju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     Panel 패널     / /     Commemorative Speech 회고사     /

/     Congratulatory Remarks 축사     / /     Panel 패널     /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은  
양국간의 간극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Sergey RADCHENKO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Cardiff University
세르게이 라드첸코 카디프대 국제관계학 교수

/     Panel 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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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awU9ggPVdA?t=329
https://youtu.be/2awU9ggPVdA?t=678
https://youtu.be/2awU9ggPVdA?t=2180
https://youtu.be/2awU9ggPVdA?t=2844
https://youtu.be/d8qKcYd2QUY?t=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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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한반도의 냉전은 정전협정을 맺은 후 68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냉전 상태를 우
리는 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42년의 세월 동안 날 선 갈등과 대립을 이어온 소련과 미국은 
1989년 12월 3일 몰타 회담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그 이후 
1991년 12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직 사임을 계기로 
소련이 해체되며 공식적으로 유럽의 냉전이 종식되었다.

냉전이 어떻게 종식되었느냐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하
지만 냉전의 종식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무역 및 자본 이동 확대와 개혁·개방 정책 등을 계기로 서방 
세계에 대한 접촉이 조금씩 늘어났다. 동시에 소련 내 각 공화국
의 독립성이 커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각 공화국
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갖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변

화와 흐름 속에서 몰타회담이 개최되었고, 비로소 미-소 갈등 관
계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다시 말해 냉전의 종식은 점진적으
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냉전질서는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
국의 패권경쟁이라는 변수와도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로 남아있는 만큼 언제든 다시 무력 충돌
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단순히 민
족 간의 이념 갈등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와 직결되는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냉전 종식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미완의 과제 앞에서 
유럽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냉전 종식 30주년
이 되는 올해, 평화롭게 냉전을 종식시킨 유럽의 경험을 통해 우
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z     z      z

     z

냉전 종식  
30주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방향은?

DAY 3  /   JEJU FORUM 2021

     z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SAT JUNE 26 | 9:00 ~ 10:20 | Grand Ballroom

/     좌장     /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패널     /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 명예교수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국가안보기록보관소 러시아 프로그램 디렉터

  PLENARY SESSION 3  전체세션 3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한국어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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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UavS2Dcyc&list=PL47by83wXRtveaARZWKnqYGPRVByKYUWY&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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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패널     /

/     Moderator 좌장     / /     Panel 패널     /

/     Panel 패널     / /     Panel 패널     /

Melvyn LEFFLER
Emeritus Professor of History at University of Virginia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 명예교수

Sometimes it's very hard for 
statements to build trust with one 
another. But human beings,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can do a lot over time to nurture 
collaboration, cooperation, and, 
eventually, trust. 

Archie BROWN
Emeritus Professor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University of Oxford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KIM Sung-hwan
Chairman of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The more you demonize the 
regime  and refuse to engage 
with it, the harder it becomes 
for those people to exercise any 
influence at all. 

Lesson for Korean Peninsula 
situation is the importance 

of the leader's vision 
who can accept different ideas, 

who have open-mindedness, and 
the building of our trust and 

understanding 
through engagement.

Svetlana SAVRANSKAYA
Director of Russia Programs at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국가안보기록보관소 러시아 프로그램 디렉터

We need three elements 
for ending the cold war 
between the two Koreas.  
First is engagement. Second is 
leaders  who are willing to think 
differently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third is favorable 
international settings. 

HA Young-Sun
Chairman of East Asia Institute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We need to analyze  
the complex  

entanglements  
of agent and  

structur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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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화해・평화・치유의 
롤모델, 제주

DAY 3  /   JEJU FORUM 2021

     z

화해·평화·치유의 보편모델: 제주에서 세계로

SAT JUNE 26 | 15:20 ~ 16:40 | Grand Ballroom

/     좌장/기조연설     /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     축사     / 자크 아탈리 유럽부흥개발은행 초대 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발제     / 베르너 페니히 前 베를린자유대 교수

/     패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CLOSING SESSION 폐막세션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한국어 ENG

제주에게 2021년은 뜻깊은 해이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2021
년 2월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개정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도민들과 유가
족들에게 국가차원에서 배·보상을 진행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에게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제주4·3은 제주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다. 3만 명의 무고한 도
민들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의 고통까지 생각한다면 그 비극의 
크기를 가히 가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주4·3은 오랜 시간 우
리 사회에서 은폐되었다. 하지만 영원한 침묵은 존재하지 않았고 
진실규명을 향한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은 조금씩 결실을 맺었
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2003년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확정되었다. 또한 노무
현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수반으로서 공식적으
로 사과하였으며, 2014년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추념일
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2월 마침내 제주4·3특별법 전면개
정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과거사 극복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

이처럼 제주가 비극의 역사를 한 단계씩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
력은 무엇이었을까?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고 평화를 염원했던 
도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만든 주체들은 누구였을까? 제주가 대
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과거사 극복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기 위
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 제16회 제주포럼 폐막세션 
<화해·평화·치유의 보편모델: 제주에서 세계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본 세션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조훈 제주4·3평화재
단 이사장,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자유
대 교수가 참여하여 제주4·3문제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와 시각을 깊이 있게 논한다. 제주4·3 연구의 선구자인 박명
림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각 주체들이 생각하는 4·3문제 극복
의 핵심내용을 들어보자.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과거사 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세계 보편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그 시
작을 알리면서 제16회 제주포럼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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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y-Zfa5XpPA&list=PL47by83wXRtveaARZWKnqYGPRVByKYUWY&inde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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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or/Keynote Speech 좌장/기조연설     / /     Speaker 발제     / /     Congratulatory Remarks 축사     /

/     Panel 패널     //     Panel 패널     //     Congratulatory Remarks 축사     /

JEON Hae-cheol
Minister of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4·3이 갖는 의의와  
가치가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WON Hee-ryong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가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품격을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YANG Jo-hoon
Chairperson of Jeju 4·3 Peace Foundation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 4·3은 물론 탄압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분단 반대 운동,  
즉 통일 운동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통일  
시대가 도래한다면,  
제주 4·3은 더욱 높이 평가 
될 것 입니다. 

PARK Myung Lim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세계폭력의  
희생자였던  

제주는  
이제 세계의  

화해와 평화의  
선도자가  

될 것이다. 

Jacques ATTALI
First President of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자크 아탈리 유럽부흥개발은행 초대 대표

평화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화해,  
미룰 수는  

있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

Werner PFENNIG
Former Professor of Freie Universit at Berlin

베르너 페니히 前 베를린자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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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ttWpdw9cc4?t=96
https://youtu.be/qy-Zfa5XpPA?t=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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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평화롭고  
안전한  
중동을 향하여

DAY 2  /   JEJU FORUM 2021

     z

중동의 평화조약과 한반도에의 함의

FRI JUNE 25 | 15:20 ~ 16:40 | Grand Ballroom

/     좌장     / 김종용 前 주 사우디아라비아대사

/     패널     /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하짐 파미 주한 이집트대사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

  AMBASSADORS’ ROUNDTABLE 1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1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한국어 ENG

2020년 9월 미국 백악관 현관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UAE의 셰이크 압둘라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외무
장관, 바레인의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외무장관, 그리
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는 모습에 세
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협정 이후 모로코와 수단도 이스
라엘과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관계 회복을 모색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 협정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평
화 조약은 각국 국민의 평화 염원은 물론,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 

1978년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
리가 서명한 캠프데이비드 협정(Camp David Accords)은 이집트
의 재정 위기와 이스라엘의 남부 접경지역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 협정으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섰다.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조약(Treaty of Peace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경제 지원을 바탕으로 후세인 1세 
요르단 국왕을 설득해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평화 협
상을 체결하도록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이 협정을 
통해 최대 국경지역인 요르단강 동안지역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 협정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이란’, ‘국
내반정부세력’, 그리고 ‘저유가’란 3중 위기에 처해있던 아랍 국
가들을 설득해낸 것으로, 역시 미국의 중재와 아랍 국가들의 실
리 추구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분단 국가로서 평화에 대한 염원이 깊고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중동의 평화 조약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세션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그리고 이스
라엘의 주한대사들과 함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중
요한 연구대상으로서 중동의 평화조약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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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49xsUStkWA&list=PL47by83wXRtt4yUvaicGu_OrhOPGWydPy&index=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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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ator 좌장     /

/     Panel 패널     /

KIM Jongyong
Former Ambassador of Korea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
김종용 前 주 사우디아라비아대사

I hope that the momentum of the 
peace brought by the historical 
Abraham Accords keeps on 
consolidating and enhancing  
to settle the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peace  
in the Middle East so that  
young generations  
there may pursue their  
dreams i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future. 

Peace requires a forward 
looking approach. In our 
region of deep tradition,  
we need to believe in 
history but not become  
its victim.

Akiva TOR
Ambassador of Israel to the Republic of Korea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

/     Panel 패널     /

Hazem FAHMY
Ambassador of Egypt to the Republic of Korea
하짐 파미 주한 이집트대사

States are very effective 
in laying the grounds   
but that's not the  
end of it.  
That’s the beginning  
of a hard process   
that needs to be worked 
out.

Abdulla Saif AL NUAIMI
Ambassador of UAE to the Republic of Korea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between the UAE 
and Israel could be a good 
example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efforts toward 
peace, co-existing, and 
common prosperity  with  
its northern neighbor. 

/     Panel 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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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국제사회 위기  
극복의 열쇠

DAY 2  /   JEJU FORUM 2021

     z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위한 외교

FRI JUNE 25 | 17:10 ~ 18:30 | Crystal Hall A

/     좌장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패널     /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코이치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

  AMBASSADORS’ ROUNDTABLE 2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2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한국어 ENG

외교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치열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떠올
릴 것이다. 하지만 회의와 협상은 외교를 수행하는 방식일 뿐 외
교의 본질은 아니다. 외교의 진정한 가치는 힘이 아닌 대화와 타
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인류역사를 되돌아보
면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종국에는 외교
를 통해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며 평화를 되찾곤 하였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다자외교
라는 이름 하에 여려 국가들이 함께 모여 앉아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왔다. 

오늘날 우리는 팬데믹, 민주주의의 퇴보, 기후변화, 국가 간 갈
등,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기들이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위기(multiple crises)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의 복
합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 전세계적인 위협이기에 특정 국가
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
리고 그러한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교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 등지에서 자국중심주
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다자협력의 정신이 위협을 받고 그 과정에
서 외교의 역할이 위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이 핑퐁외교를 통해 관계개선의 물꼬를 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금 외
교의 힘이 매우 절실하다. 

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주요국의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인류
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복합위기에 맞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평
화와 포용적 번영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 초청된 인도,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일본은 대외정
책에 있어 일방주의 대신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현안
들에 대응해 온 만큼 이번 회의의 주제를 논의하기에 매우 적합
한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EU와 ASEAN
이라는 지역협력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공통
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 내 국가들
과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
하고 있다. 또한 인도, 일본, 호주의 경우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
력은 물론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의 다자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한편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좌장
은 과거에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 나이지리아 대사, 외교
부 대변인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에 재직 중인 노규덕 본부장으로, 그간 외교현장에서 쌓아온 풍
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한대사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
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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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20uJTo7QP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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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H Kyu-duk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of Minist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Sripriya RANGANATHAN
Ambassador of India to the Republic of Korea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Philippe LEFORT
Ambassador of Fr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

At a time w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more than essential, 
we need good 
diplomacy  as  
an indispensable 
means for 
engagement.

There is a strong opportunity 
for non-hegemonic powers   
that respect the rule based order 
and valu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tep in, promote  
and revisit multilateralism.

For democratic 
nations   
like ours,  
diplomacy is  
at its heart. 

/     Moderator 좌장     / /     Panel 패널     /

/     Panel 패널     /

Eric TEO
Ambassador of Singapore to the Republic of Korea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

Koichi AIBOSHI
Ambassador of Japan to the Republic of Korea
코이치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

We need strong 
leadership  to 
implement action pl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does not solve 
all problems 
overnight.  
But we must  
at least  
give peace  
a chance. 

/     Panel 패널     / /     Panel 패널     /

/     Panel 패널     /

Cooperation  
between like-minded 
partners is a key to 
navigate successfully 
the geostrategic 
challenges  of our 
region.

Catherine RAPER
Ambassador of Australia to the Republic of Korea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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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PIQpy1G9SQ?t=128
https://youtu.be/vPIQpy1G9SQ?t=457
https://youtu.be/vPIQpy1G9SQ?t=842
https://youtu.be/vPIQpy1G9SQ?t=1333
https://youtu.be/vPIQpy1G9SQ?t=1736
https://youtu.be/vPIQpy1G9SQ?t=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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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시대,  
청년에게 희망은 
있는가?

DAY 1  /   JEJU FORUM 2021

     z      z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THU JUNE 24 | 09:00 ~ 10:20 | Grand Ballroom

/     대담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비지트 배너지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청년 좌장     / 김홍진 제주연구원 연구원

/     청년 패널     / 김수빈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김지현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현경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정공진 제주한라대학교 총학생회장

배스 잭 우리들의미래 청년위원

발라르셰 카린 제주COP28 유치위원회 연구원

  YOUTH SESSION 1 청년세션 1

비영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
기생충'. 전문가들은 '기생충'이 흥행한 이유에 대해 불평등 문제
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비극을 절묘하게 담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불평등은 전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이 명백하다.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발전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서 발간한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일
곱 번째로 소득불평등도가 높다고 한다. 

한국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의 깊이는 더욱 심각한 수준
이다. ‘2020년 서울 청년의 불평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
년들 절반 이상은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고, 
4050세대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계층상승 이동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유사
한 맥락에서 청년들이 꼽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산불평등
(33%)’으로 부모의 재력이 곧 자녀의 성공을 가름한다는 인식이 
넓게 통용되고 있다. 

빈부 격차와 부의 대물림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의 재분배가 필
요하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세션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저자 아비지트 배너지 MIT 교
수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본소득, 선별지원, 부유
세 등 다양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견을 청해 듣고, 두 전문가
의 대담에 대해 청년들의 토론이 펼쳐진다.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한국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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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ihyun
Undergraduate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김지현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도태되는 경력단절여성,  
노인, 청년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같이 고심하는 것
이 중요하다. 

/     Panel 청년 패널     /

Abhijit V. BANERJEE
The 2019 Nobel Prize in Economics Winner
아비지트 배너지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어떠한 형태로든  
자산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부자들의 세금을  

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Jack BATHE
Researcher of Coalition for Our Common Future

배스 잭 우리들의미래 청년위원

핵심은 ‘한국 정부가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WON Hee-ryong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사회에서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다.  
지금은 그 노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     Talk 대담     /

/     Talk 대담     /

/     Panel 청년 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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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ebin
Undergraduate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김수빈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JEONG Gongjin
Student Council President of Cheju Halla University

정공진 제주한라대학교 총학생회장

교육에 있어  
저소득층,  
일반학생  
구분 없이  

똑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업난, 주거난,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있는  청년들이  
차근차근  

밟아올라갈  
계단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한다. 

/     Panel 청년 패널     //     Panel 청년 패널     /

KIM Hongjin
Researcher of Jeju Research Institute

김홍진 제주연구원 연구원

Carine VALARCHE
Jeju COP28 Bid Committee

발라르셰 카린 제주COP28 유치위원회 연구원

대한민국 국민, 청년으로서 
더 많이 공부해서  

우리 청년세대가 불평불만만 
하지 않고  기성세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취약계층  중 
단 한명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제도를 도입했다
고 생각한다. 

HYEON Kyeongjun
Student Council President of Jeju National University
현경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중등교육과정에 금융,  
노동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만연해 있는  
청년 불평등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Panel 청년 패널     /

/     Moderator 청년 좌장     //     Panel 청년 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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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역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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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하는 평화가 보이는 라디오

THU JUNE 24 | 10:50 ~ 12:10 | Grand Ballroom

/      축사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환영사      /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     진행     / 오상진 블리스엔터테인먼트 방송인

/     강연     / 최태성 별별연구소 한국사 강사

/     토론     / 파비앙 윤 방송인

신혜림 CBS 프로듀서

김성현 주식회사 렛츠필름 영화감독

반영관 제주4.3평화재단 연구원

/      사연소개 코너      / 요조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가수

다니엘 린데만 JTBC스튜디오 방송인

  YOUTH SESSION 2 청년세션 2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오상진 아나운서와 최태성 강사, 그리고 각기 다른 분야에서 평
화를 실천 중인 청년들이 제주포럼에 모였다.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 현세대가 끊임없이 배우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 평화 구현
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미래세대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대화의 
장을 열었다.

JDC와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평화가 보이는 라디
오]는 제주4·3의 비극적인 역사를 품고 ‘세계평화의 섬’으로 도
약하는 제주에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주제로 청년들의 사연
을 함께 듣고 실시간 소통을 하기 위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기획하였다.

본 세션은 제주4·3의 핵심가치와 정신에 대해 청년들의 이해도
를 높이고, 미래 평화의 중요성과 평화 구현을 위한 청년들의 역
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주4·3의 전말에 대한 
최태성 강사의 역사 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 패널
들이 비극의 역사 또한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
하며, 청년 참가자들의 신청곡 공연으로 세션이 마무리 된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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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2QR6CA0dniw&list=PL47by83wXRtuu7KFxa07FCqbh_neKx1nZ&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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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 Youngkwan
Researcher of Jeju 4.3 Peace Foundation

반영관 제주4.3평화재단 연구원

제주4·3은 한국사의 
영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과거사 극복과  

평화연대를 위한  
노력사례로  

꼽히고 있다.

/     Debate 토론     /

/     Debate 토론     /

CHOI Tae Sung
Lecturer of Starstar Lab

최태성 별별연구소 한국사 강사

KIM Seong Hyun
Director of Inc. Let’s Films

김성현 주식회사 렛츠필름 영화감독

과거의  
폭력과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반복되는  
폭력의 사슬을  
끊기 위함이다.

제주4·3은  
사람보다  

이념이  
앞섰을 때의  

비극.

Fabien CORBINEAU
Broadcaster
파비앙 윤 방송인

SHIN Hye Rim
Producer of CBS

신혜림 CBS 프로듀서

역사는  
아픈 기억조차  
간직하는 것.

제주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제주4·3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     Debate 토론     / /     Talk 강연     /

/     Debate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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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QR6CA0dniw?t=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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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세 청년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세기를 넘어서는 
세대 간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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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대화;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THU JUNE 24 | 13:30 ~ 14:50 | Grand Ballroom

/      개회사      /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     좌장     /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발표     /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YOUTH SESSION 3 청년세션 3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100년은 어떨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100년 동안 변한 것이 어디 강산뿐일까? 일
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군사정권과 민주화 과정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그 숨 가쁜 역사를 관통해 오는 동안 강산이 변
해도 몇 번은 더 변했으리라. 이 100년의 역사를 몸으로 직접 겪
어 온 철학자가 있다. 올해로 102세를 맞이한 대한민국 3대 철학
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리 시대의 멘토로서 활발한 저술 및 방송, 강연 활동을 펼쳐오
며 대한항공 비행기만 930회 이상 탔다는 김형석 교수는, 지난
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930번 이상 탄 1살’이라는 오해 아
닌 오해를 받았다고 한다. 세 자릿수를 읽어낼 수 없는 컴퓨터의 
전산상 오류가 빚어낸 해프닝이다. 그러나 그를 보면 단순한 해
프닝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젊다. 그는 100
세가 되어도 매일 새롭게 배움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그것이 그의 젊음의 비결이자, 100년이 넘는 세월을 우직하
게 걸어올 수 있었던 삶의 지혜일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MZ 세대라고 해서 이 변화
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 어제는 주식, 오늘은 비트코인을 전전하며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기는커녕 당장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기도 버거운 
청년들이 어디 한둘이랴.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상식이 아닐 수
도 있는 시대,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절실한 시대다. 
세대 간 격차와 이해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라고들 하지만 어쩌
면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멘토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
다. 배우 윤여정, 유튜버 박막례에 대한 청년들의 열광이 그 반
증이 아닐까.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의 지혜를 나
누어줄 멘토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작은 용기와 응
원의 선물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은 ‘102세 청년’ 김형석 교수가 가진 지혜와 통찰을 제주 지역 청
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세기의 대화;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세션을 기획하였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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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er 발표     /

KIM Hyeongseog
Honorary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10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내가 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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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이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와 
희망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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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팬데믹의 현재와 미래

THU JUNE 24 | 15:20 ~ 16:40 | Grand Ballroom

/     좌장     /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미화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발표     / 도미닉 홍지 웡 고려대학교 학부생

나빈 모한라즈 서울대학교 학부생

마야 라마완 서울대학교 학부생

라우라 헤르윈 고려대학교 학부생

키아라 텍베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

민준홍 서울대학교 학부생

콜린 무투리 서울대학교 학부생

나아마 스콘벨트 고려대학교 학부생

  YOUTH SESSION 4 청년세션 4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를 결합한 신
조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사회와 격리
시키면서 발생하는 불안함과 무기력함이 주 원인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
로나19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15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36.8%)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서는 2030 세대의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올해 전반기에 들면서 우울 지수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30
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20대(11.1%), 30대(12.6%)가 다른 연
령대에 비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없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2030 청년들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깊은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입학한 ‘코로나 학번’ 대학생들은 제대로된 대
학생활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
다. 코로나19는 이들의 삶의 양식 뿐 아니라 의미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학생의 코로나 블루는 더욱 심각하다. 실태조
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심리적지지 제공자로 가족(64.2%)을 
꼽았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해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도, 가족을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8명의 코로나 학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
하기 위해 제주포럼을 찾았다. 8명 중 7명의 학생이 본국으로 돌
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하
다. 이 학생들은 코로나 블루를 보다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더욱 포
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가 정신건강, 교육, 정부, 그
리고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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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er 발표     / /     Speaker 발표     /

/     Speaker 발표     / /     Speaker 발표     /

Naveen MOHANRAJ
Undergraduate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나빈 모한라즈 서울대학교 학부생

Laura HERWIN
Undergraduate Student of Korea University
라우라 헤르윈 고려대학교 학부생

Governments should 
ensure that education 
should create an 
impact on the society 
as a whole  rather than 
focusing on one single 
entity or individual.

Mental health globally 
is declining. It is critical 
that we act now before 
mental health becomes 
the next pandemic.

Dominick Hongjle WONG
Undergraduate Student of Korea University
도미닉 홍지 웡 고려대학교 학부생

Maya RAHMAWAN
Undergraduate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마야 라마완 서울대학교 학부생

Most companies 
are reducing their 
workforce  amid cost-
cutting measures and 
they are not actively 
hiring too.

The restriction of the 
COVID-19 and social 
distancing trigger 
stress more than the 
fear of the pandemic  
itself  stresse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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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er 발표     /

/     Speaker 발표     /

/     Speaker 발표     /

Kiara TEGBE
Undergraduate Student of Ewha Womans University
키아라 텍베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

In this crisis, the 
market economy  
has definitely 
been failing 
the vulnerable 
population.

Naama SCHONEVELD
Undergraduate Student of Korea University
나아마 스콘벨트 고려대학교 학부생

Suffering caused due to the 
pandemic does not go away 
with the pandemic. We have to 
be active. Especially now as the 
world is beginning to move on

MIN Jun Hong 

Undergraduate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민준홍 서울대학교 학부생

Our system of 
self help can no 
longer work.  
So now, for these 
new problems,  
the government 
needs to be the 
new solution.

/     Speaker 발표     /

Colleen MUTURI
Undergraduate Stu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콜린 무투리 서울대학교 학부생

The biggest way in which 
COVID has impacted 
social activism is that 
it has highlighted the 
issues already plagued 
our society. In short, 
it showed us how sick 
society was even before 
the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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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tdFtKoGH_k?t=2320
https://youtu.be/vtdFtKoGH_k?t=2881
https://youtu.be/vtdFtKoGH_k?t=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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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살아갈  
더 나은  
주거공간을 향해

DAY 1  /   JEJU FORUM 2021

     z      z

둥지탈출 넘버원: 청년주거 실태와 미래 방향성

THU JUNE 24 | 17:10 ~ 18:30 | Grand Ballroom

/     좌장     / 염규현 MBC 문화방송 차장

/     토론     /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이상욱 주식회사 쉐어원프로퍼티 대표이사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YOUTH SESSION 5 청년세션 5

버튼을 클릭하면 세션 영상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소공녀> (전고운, 2017) 속 주인공 ’미소‘는 집이 없다. 내 
집 없는 청년이야 한둘이 아니지만 미소는 정말 집 없는 떠돌이 
신세다. 한때는 미소에게도 바퀴벌레가 유유히 지나다니고 겨
울엔 패딩을 벗을 수 없을지언정 몸 눕힐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
었다. 그러나 월세가 올라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 가
지, 위스키와 담배, 애인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그녀는 집
을 포기하고 친구들의 집을 전전한다. 이처럼 철없고 염치도 없
어 보이는 미소를 감독은 ‘완벽한 이상향의 인물’이라 일컫는다. 
그도 그럴 것이 3포 세대에서 5포를 거쳐 이제는 N포 세대로 불
리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집은 포기해도 취향은 포기할 수 
없노라 선언하는 미소는 씁쓸한 판타지가 아닐 수 없다.

영화 바깥세상에서는 ‘영끌’ 담론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영끌이
란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다는 뜻으로, ‘내집마련’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청년 세대의 자조 섞인 
말이다.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다. 아무리 끌어모아도 집 한 채만
큼의 값어치에 가닿기에는 역부족인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국토
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17.3%로 특성 가구 중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2017년 이래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 사회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대한민국 도처에서 대두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에 더 집
중해야 한다. 부모 세대의 자산이전은 감소하고 있고, 비정규직
이 증가하면서 소득도 불안해 집값 마련이 쉽지 않다. 게다가 높
은 주택가격 탓에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는 실태는 청년 문제로
만 끝나지 않고 전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청년 주거문제
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의식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집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
인 권리다. 그러나 청년들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왜 그들에게 작은 방 한 칸조차 쉬이 허락하지 않는 
곳인지. 취향과 존엄,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집마련’이라는 꿈 
앞에서는 왜 이렇게 번번이 무력해지는 것인지. 대학생 청년 5명
으로 구성된 제16회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청년이 주’ 팀은 이러
한 질문을 안고 <둥지탈출 넘버원: 청년주거 실태와 미래 방향성
> 세션을 기획하였다. ‘청년이 주’ 팀의 ‘주’는 주인 주(主). 살 주
(住), 달릴 주(走)라는 세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내포한 것으
로, “청년인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 우리들이 살아갈 더 나은 주
거 공간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자.”라는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

본 세션에는 MBC 문화방송 염규현 기자,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
수,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쉐어원프로퍼티 이상욱 
대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참여하여 청년 주거 현실
을 보다 깊이 살펴보고, 청년주거정책, 사회주택, 코리빙 등 다
양한 대안들의 현주소와 방향성을 논의한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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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ate 토론     /

/     Panel 토론     /

CHOI Youngjun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주거는 청년들의  
자유와 안정의 출발점이다.  

주거는 자유와 안정의  
기반이 되어야지,  
욕망에 그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된다. 

Jisoo
Chairman of Minsnailunion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집은 투자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     Debate 토론     / /     Debate 토론     /

LEE SangWook 
CEO of Shareone Properties Co., Ltd

이상욱 주식회사 쉐어원프로퍼티 대표이사

‘부동산’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이나  

청년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단어 혹은  

부정적인 재화나  
자산이라는  

의미로 다가가는 것 같지만, 
그 틀을 벗어나야 한다.

LEE Hansol
Chairman of the Board of Korea Social Housing Association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세입자로 살더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유의 중립성’으로  

정책의 기조가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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